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內容提要(Abstract)

關子三陰三陽的開園樞的親發現

- 把“願陰짧樞, 少陰寫合”鳥며心 -

這里主要根據 r內經」有關三陰三陽的開園樞辯念論述來說明願陰成寫三陰三陽的樞r 而且把太
陽和少陰定寫先天的開關, 還有把太陰fll陽明定寫後天的開關來解釋有關問題, 再來, 把兩個論,백合 

起來, 關明少陰寫園, 太陽寫開, 願陰少陽太陰陽明穩樞.

關鍵詞(Keywords) : 三陰三陽, 開關樞

1. 序 論

「素問 • 陰陽離合論」에서 三陰三陽의 開園樞

理論을 최초로 제시한 이래로, 三陰三陽의 의 

미, 開關樞의 의미, 開關樞냐 關關樞냐 동의 

문제에 대해 역대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다. 특 

히 근래에 方藥中이 ‘願陰이 樞이고 少陰이 

關’염을 주장하면서D, 극陰三陽의 開園樞에 대 

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었다. 

論者는 r內經』의 관련 내용을 자세히 고찰 

한 결과, 『內經』에 비록 ‘願陰이 樞’라는 말은 

없지만, 내용상으로 願陰을 樞로 이해했음을 

입증할만한 여 러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 

다. 이에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, 아울러 이틀 

내용을 총팔하여 三陰三陽에 대한 종합적인 

견해를 밝혔다. 

1) 王혜 풍 編著, 黃帝內經素問今釋, 成輔社, 1983. 
41쪽 

1) 洪元植, 精校黃帝內經素問, 東洋醫學맑究院 出
版部, 19&5. 낌4쪽 

2. 『素問 • 六微듭大論」에 

근거하며 

「六微답大論」어1 “寒浪相遭, 操熱相臨, 風火

相f힘’2)라는 구철아 였으니, 이것이 첫 밴빼 근 

거이다. 먼저 “寒없相遭”를 보자. 寒은 太陽이 

요, 浪은 太陰이니, “寒隱相遭”는 太陽과 太陰

이 相合함을 말한 것이다. 太陽은 프陽 중의 

開에 속하고 太陰은 三陰 중의 開에 속하니, 

곧 太陽과 太陰。l 같은 開의 작용을 함으로써 

서로 짝이 됨을 알 수 있다. 

“操熱相臨”은, 操는 陽明이요, 熱은 少陰아 

니, “操熱相臨”은 陽明과 少陰이 相合함을 말 

한 것이다. 陽明은 三陽 중의 圖에 해당하는 

데, 앞의 “寒않相遭”의 例에 배추어 보면 少陰

은 三陰 중의 關이어야 한다. 

“風火相{훨”는, 風은 願陰이요, 火는 少陽이 

니, 風火相{直는 少陽과 際陰이 相合함을 말한 

것이다. 少陽은 三陽 중의 樞에 속하므로, 願

陰은 三陰 중의 樞가 되어야 前例에 부합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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前面(題部)

像面{背部)

I그림1) 폼통 部位의 츠陰三陽位置 

3. 『素問 • 陰陽離合論』에 

근거하여 

r陰陽離合論j에서는 三陰三陽이 분포하는 위 

치를 설명하고 있는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” .k-itJt載. 홉#]~.';효, 未:i:Jt경t. 짧 

티짧 •. 짧티않'fξ짧; 헤 :!:st흉, 命타 

R쏠中ξ陽.” 

”聖λ빼뼈,7ii3:., 폐티廣明, 後티太術, 

太옐iξU!., 名티少않, 少F쏠ξ上, ~티太 

陽”

”中身!퍼上, 名티廣明, 廣뼈츠下, 名

티太隆, 太F양츠행. 名타陽明” 

”厭%홍츠흉. 名티少陽” 

”서흉흉陽. P'J 흉흉陰, 然f씩 tf ,i홉 F흥. 

其術훔下, ,t티太陰” 

”太짧흐後, 名티~-陰R 

”少짧ξ폐, 名티없않” 

이에 대해서는 林鎭錫 敎授가 이마 밝혀 놓 

았는데3l, 그는 “少陰之t”, “太陰之前”, “廠陰

3) 林鎭錫,「陰陽離合論l의 三陰三陽과 開園樞, 大

韓原典뽑史學會誌 11권 2호, 1998. 15∼26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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之表”의 ‘上’, ‘前’, ‘表’를 모두 ‘出地者’란 말과 

결부시켜 이들이 실제로는 신체의 표면을 의 

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랴고 주장하였다. 그의 

설명에 따르면, 前面에서 겉은 陽明, 속은 太

陰이며, 뒷면에서 겉은 太陽, 속은 少陰이며, 

측면에서 속은 願陰, 겉은 少陰이다. 아로써 

陽明-太陰, 太陽-少陰, 少|陽-願陰의 완전한 표 

랴관계가 생립한다고 보았다. 이를 그림으로 

표현해 보면 I그림 1] 과 같다. 

횡面 

陽明 太陰 太陰 陽明

少陽〔톱願陰〔불少陽 
太陽 少陰 少陰 太陽

쏠面 

I그림2] 大隨 부위의 三陰三陽位置

이와 같은 三陰三陽의 표리 배합은 다리에 

세도 그대로 나타난다. 대퇴 부워에서 三陰르 

陽經服의 분포를 살펴보변( I그림2) 참조), 前

面으로 太陰經과 陽明經이 흐르고, 後面으로 

少陰經과 太陽經아 흐르며, 얀쪽 측면으로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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戰陰經이 바깥쪽 측면으로 少陽經이 흐른다. 

이 좌우의 그림을 양쪽에서 중심 쪽으로 그대 

로 밀어서 합하면, 자연스럽게 陰經은 안쪽으 

로 말려 들어가고 陽經은 바깥쪽에 자리하게 

되어, 결국 I그림 1) 과 같이 된다. 이러한 三

陰三陽의 분포는 “外者寫陽, 內者馬陰”이라는 

말과 정확히 일치한다. 

몽통에서 심충부에 있었던 三陰經이 四股로 

나오면서 옴통이 둘로 갈라짐에 따라 體表로 

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렇지만 여전히 

少陰, 陽陰, 太陰은 모두 太陽, 少陽, 陽明에 

비해서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. 따라서 현재 폼 

통에 나타나 있는 三陰經의 노선은 실제는 보 

다 깊은 곳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. 또 

足少陰뽑經은 현재 經六圖에서 題部에 그려져 

있지만, 이상의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는 足太

陽勝跳經의 深部, 즉 척추 안쪽 깊숙한 곳을 

따라 흐른다고 보아야 한다. 즉 表養가 되는 

太陽經의 深部로 흐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

다. 이는 『靈樞 • 經服』의 足少陰經 路線에 대 

한 설명과도 일치한다. 몸통 부위의 經路를 보 

면 사타구니 안쪽 會陰 부위를 관통하여 題中

으로 들어가 척추를 따라 올라가 뽑과 勝跳에 

연결되고, 다시 횡격막을 뚫고 흉부로 올라가 

뼈로 들어가고, 목구멍을 따라 올라가 혀뿌리 

에 이른다고 하였다.4> 결국 少陰이 太陽의 기 

세에 눌려 뒤쪽 背部로 표출되지 못하고 앞쪽 

題部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

다시 [그립 1) 로 돌아가 이를 開關樞와 결 

부시켜 보면, 前面의 뼈願部에서는 陽明과 太

陰이 하나는 園이고 하나로 開로써 서로 표리 

를 이루고 었다. 陽明은 三陽 중의 圖으로서 

외부로부터 水觀을 받아들이는 역할올 하며, 

4) 洪元植, 精校黃帝內經靈樞, 東洋醫學뻐究院 出

版部, 198.5. 81쪽 
“뽑足少陰之服,起於小指之下,%走足心, 出於
然삼之下, 領內짧之後, 別入銀中, 以上해內, 出
8없內廣, 上股內後薦, 實숍, 屬뽑, 絡勝)J)'t. 其直
者, 從뽑上實)ff隔, 入1lili中, ?홉R뚫嘴, 俠폼本.” 

三陰三陽의 開園樞에 대 한 新知見

太陰은 三陰 중의 開로서 陽明에서 홉수한 영 

양분을 體內 觸服로 宣布하는 일을 한다. 後面

의 背홈B에서는 太陽과 少陰이 開와 園으로 서 

로 표리를 이루고 있다. 少陰은 三陰 중의 園

으로서 陽氣를 깊숙이 웅축하여 저장하는 역 

할을 하며, 太陽은 少陰에 웅축되어 있는 陽氣

를 體表로 펼치는 역할을 한다. 빼面의 ~助部

에서는 少陽과 願陰이 각각 陽明(園)과 太陽

(開), 太陰(開)과 少陰(園)의 사이에 위치하여 

開園을 조절하고 있다. 위와 같이 위치상의 표 

리배합관계로 따져볼 때, 願陰을 樞라고 보는 

것이 더 타당하다. 少陽은 少陰에 癡縮된 陽氣

를 촉동시켜 太陽으로 發揚시키며, 願陰은 太

陽에 한껏 펼쳐진 陽氣가 다시 少陰으로 수렴 

되는 것을 툼는다. 

4. 『素問 • 服解』에 근거 하여 

「版解」篇에서는 陰陽氣의 盛養에 근거하여, 

三陰三陽을 일년 중 여섯 달에 배속하였다, 正

月에 太陽, 5월에 陽明, 9월에 少陽, 3월에 廠

陰, 7월에 少陰, 11월에 太陰을 배속하였다. 이 

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f쇄橋 “r內經』 月令

(四時)-신체 부위 배속에 대한 易學的 해석”5) 

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. 

r服解」篇의 三陰三陽-月 배속을 간략히 그 

려보면, I그림3) 과 같다. 願陰을 樞라고 본 

다면, 太陰과 陽明, 太陽과 少陰은 서로 마주 

보면서 각각 開-圖의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고, 

廠陰과 少陽은 같은 樞로써 서로 표리를 이루 

고 있다. 

이밖에 少陽을 一陽, 陽明을 二陽, 太陽을 

三陽, 願陰을 一陰, 少陰을 二陰, 太陰을 프陰 

이라고 하는데, 願陰을 樞라고 본다면, →陽 -

5)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2호(통권15호), 

대한원전의사학회, 1999. 81 ∼85쪽 

'!]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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一陰 ; 樞, 二陽-=陰 ; 合, 三陽-三陰 ; 開로 

써, 三陰三陽의 순서와 開I짧樞의 배속에 규칙 

성이 보인다. 

1l 

.‘ 

‘ 陽明(솔j‘ 
\‘ 즌F 

I그림 3] r版解」篇의 三陰三陽表훌配合 

__.... ;klltCl!I!) -∼∼ 
/ 짜 \ 

ll.llt/ 「 、‘ Ut

少메(앤) .,,. ·If 太.(뼈)- (승}빼때 엉 --(빼) 

빼ff이 ; μ쩌i. 

\ 大.Ii~ / 

、‘- !l'l*l융} ---

[그림 4> 開圖樞圖

5. 新知見

인체 생명활통은 크게 두 개의 開關作用에 

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. 하나는 少陰과 

太陽 사이의 開園이고, 다른 하나는 太陰과 陽

明 사이의 開園이다. 첫 번째 開園은 先天 精

氣의 升降出入에 관한 것이므로 先天의 開園

이라 말할 수 있고, 두 번째 開園은 後天 水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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氣血의 升降出入에 관한 것이므로 後天의 開

圖이라고 말할 수 있다. 

인체의 생명활동은 少陰과 太陽 사이의 升

降開關이 근간이 된다. 少陰은 園으로 精을 저 

장하며, 陽氣를 극도로 웅축하여 저장한다, 따 

라서 크기는 작지만 내포하고 陽氣의 힘은 가 

장 세다. 太陽은 開로서 陽氣를 가장 밖으로 

끝까지 펼친다. 따라서 크기는 가장 크지만 陽

氣의 세기는 弱하다. 강한 陰氣에 의해 깊숙이 

癡縮되어 있는 少陰의 陽氣가 가장 바깥쪽의 

太陽으로 펼쳐져 인체 각종 생명활동을 촉진 

한다. 이 과정에서 기존의 陽氣는 소모되고 새 

로운 양기가 재생산되는데 이 陽氣는 다시 少

陰으로 갈무리된다. 즉 少陰에 웅축된 陽氣가 

太陽으로 한껏 發揚되고, 다시 太陽에서 少陰

으로 陽氣가 웅축되는 것이 A體 生命活動의 

핵심이다. 결국 太陽-少陰 開園升降의 正常 여 

부가 生理와 病理의 관건인 것이다. 

이를 傷寒에 비추어 설명해보면, 少陰病은 

기본적으로 웅축하고 있는 陽氣가 부족한 것 

이며, 太陽病은 陽氣의 發揚이 잘 안되어 體表

의 陽氣가 不足한 것이다. 그런데 少陰의 陽氣

가 太陽으로 發揚할 때는 중간에서 陽氣의 發

揚을 촉동하는 조절자가 있어야 한다. 少陰 자 

체가 웅축하는 힘이 매우 강하므로, 이를 뚫고 

陽氣를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기운이 필요한 

것이다.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少陽이 

다. 이와 반대로 한껏 發揚된 陽氣를 다시 少

陰으로 수렴해서 갈무리하는데도 역시 조절자 

가 필요한데, 이것이 바로 願陰이다. 

少陽은 樞로서 少陰에 깊숙이 웅축된 陽氣

를 일깨워 太陽으로 轉化하도록 촉통한다. 즉 

陽氣가 안에서 밖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調節

한다. 陽陰은 樞로서 太陽에서 少陰으로의 轉

化를 調節한다. 太陽에 널리 퍼진 陽氣를 다시 

少陰으로 갈무리할 수 있도록 룹는다. 쓰고 남 

은 에너지(氣血)를 저장했다가 少陰으로 보내 

精으로 저장하도록 돕는 일도 한다. 

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



傷寒의 관점에서 보면, 少陽病은 陽氣의 發

揚。l 잘 안 되는 것이다. 즉 내부에 웅축된 陽

氣는 있으나 發揚이 잘 안 되는 것이다. 少陽

病의 대표적인 증상인 寒熱往來는 陽氣의 發

陽 여부에 따라 發熱과 惡寒이 번갈아 나타나 

는 것이다. 戰陰病은 陽氣의 收敵과 저장에 문 

제가 發生하여 속의 陽氣가 모자란 것이다. 願

陰病의 특정인 寒熱錯雜은 陽氣의 수렴 여부 

에 따라 寒願과 發熱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여 

다‘ 少陽病과 戰陰病이 모두 樞의 기능이 失調

된 것으로 그 증상도 寒표과 熱徒이 번갈아 

나타나는 것이 서로 유사한 변이 있지만, 그 

본질은 전혀 다르다. 少陽病은 陽氣가 發揚이 

안 되는 것이고, 願陰病은 陽氣가 收했이 안 

되는 것이다. 즉 少陽病은 내부에 陽氣는 충분 

환 상태자만, 願陰病은 내부의 陽氣가 消盡된 

생태이다. 따라서 廠陰病은 少陽病의 寒熱往來

에 비혜 그 증상이 더 섬하여, 廠熱勝復여나 

上熱下寒 동의 증상이 나타난다. 이상은 先天

의 開關을 셜명한 것이다. 

인체는 先天의 精氣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. 

왜냐하면 少陰-太陽의 開圖 자체에서는 항상 

생산된 에너지보다는 소모된 에너지보다 많으 

므로, 소모된 만큼의 精氣를 반드시 體外로부 

터 보충해야한다. 그래서 太陰-陽明이라는 後

天의 開園이 필요한 것이다. 陽明은 關으로서, 

水響을 受納하는 것이 주환 역할이다. 太陰은 

開로서 陽明으로부터 吸收한 氣血을 體內 全

身으로 輸布하는 것아 주된 역할여다. 또한 陽

明은 氣를 끌어내리며, 太陰은 氣를 끌어올련 

다. 陽明에 속하는 몹나 大陽은 모두 음식물을 

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降

氣를 주관하며, 太陰에 속하는 牌냐 뼈는 水觀

에서 홉수한 영양분을 전신으로 輪布하는 것 

이 주된 임무이므로 升氣를 주관한다. 따라서 

陽明이 병들변 받아들여서 내려보내는 기능에 

문제가 생기므로, 뭘맘, 軟食不納, 大便不通 둥 

의 증상이 혼히 발생하며, 太뚫이 病들면 올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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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야 할 것야 올라가지 못하고, 퍼져야 할 것 

이 퍼지지 못하므로, 題痛, 얘R휩, 食欲不振 둥 

의 증상이 흔히 발생한다. 이상은 後天의 開關

을 설명한 것이다. 

이제 後天의 開關여 先天의 開園에 어떤 방 

식으로 相合하는지를 살펴보자. 水觀이 뿔로 

들어가면 淸獨으로 나뉘어, 淸氣는 牌로 홉수 

된다. 牌로 홉수된 淸氣는 다시 淸獨으로 나뉘 

는데, 그 중의 淸氣는 직접 폐를 통해 太陽으 

로 퍼지고, 潤氣는 少陽에 의지하여 太陽에 oJ 
르게 된다, 다샤 처음으로 돌아가 몹에 남은 

潤氣도 다시 淸氣와 團氣로 나뉘는데, 그 중의 

爛氣는 곧장 大陽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고, 淸

氣는 陽陰을 거쳐 필요한 부분은 흡수되고 그 

냥은 찌꺼기가 체외로 매출된다. 太陰과 陽明

은 비록 그 자체가 後天의 開關에서는 開와 

關으로 작용하지만, 先天의 開園애 대해서는 

오히려 樞와 비슷한 엌활을 한다. 太陰은 少陽

과 함께 氣의 升發을 촉진하고, 陽明은 願陰과 

함께 氣의 했降을 촉진한다. 

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, 인체의 생명활 

동은 결국 하나의 開園樞로 귀결되는데, 少陰

이 園이고, 太陽이 開이며, 少陽과 願陰, 太陰

과 陽明이 樞에 해당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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